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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취약성지도 작성을 위한 지표 선정 및 지도화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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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ante analysis could help in identifying areas which are vulnerable to forest fires and 

need be intensively managed to reduce damage caused by forest fires. In this study, the forest 

fire vulnerability indicators selected based on the literature and feasibility consideration were 

used to create a map of forest fire vulnerability. Selected indicators include population density, 

building density, locations of cultural properties and infrastructure, locations of facilities for 

serving people vulnerable to disasters, national and public parks, and forest reserve. Distance to 

coniferous forests was also taken into account in the mapping process. The resulting map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prioritizing areas for preventative projects and suppression activities as 

it can be used to identify the areas of high risk of forest fire damage in advance. 

Key words: forest fire risk, forest fire map, vulnerability, indicator

국문초록

산불로 인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이 산불에 취약한지를 사전에 분석하

고, 취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산불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불 취약성과 

관련된 문헌검토와 구현가능성을 살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산불취약성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지도로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산불 관련 지표는 인구밀도, 건물밀도, 문화재 및 기간시설 분포, 재해약

자시설 분포, 국․공립공원, 산림보호구역을 지표이며, 침엽수림과의 거리를 가중치로 추가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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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취약성 지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도는 산불피해 위험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지점을 사전

에 파악하여 예방 사업 및 진화활동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지역을 결정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산불, 산불지도, 취약성, 지표

Ⅰ. 서론

2013년 3월 포항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루 만에 30명의 인명피해, 건물 111동, 차량 8대, 산림 79ha

를 불태워 도시가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다. 같은 날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또한 단 몇

시간 만에 55채의 주택을 태웠다(KFRI, 2014). 이를 계기로 산불 취약지역을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해

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산불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선정하고, 이를 정책 우선 대상지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방단계에서는

감시원을 배치하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 발생 시 조기에

탐지하고,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탈 수 있는 연료량을 줄일 수 있는

숲가꾸기를 시행하거나, 목조 문화재, 기간시설일 경우에는 산불확산을 저지하는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산불이 발생한 직후 대응 단계에서는 진화자원을 산불위험 지역에 집중 배치하

여 진화해야 한다.

산불위험(Risk)은 일반적으로 산불 자체의 위험(Hazard)과 이로 인한 피해가능성 위험으로 구분된

다(Chuvieco, et. al., 2010). 전자는 산불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인가와 산불 확산 시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연소될 것인가로 세분화되며, 후자는 사회경제적․생태적․경관적 가치의 손실을 의미한다.

Thompson, et. al.(2011a)은 이를 체계화하여 <Figure 1>에서와 같이 산불위험 삼각형으로 도식화하

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산불위험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발생, 확산,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세 요

소의 상호 복합적인 관계에 의해 산불위험이 평가됨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지형 및 기상학적 관점에서 산불 발생이 용이하고, 연료의 종류, 양에 따라 대형산불

로 번지기 쉬운 물리적 환경을 분석(Hessburg, et. al., 2007; Dillin, et. al., 2011; Lee, et. al., 2012;

Ryu, et. al., 2014)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는

연구(Chuvieco, et. al., 2010; Hyde, et. al., 2013; Thompson, et. al., 2011b)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

한 경향은 산불뿐만 아니라 최근 늘어나는 자연재해(해일, 허리케인, 해안침식, 산사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예상 범위 및 그 정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이 여러 나라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또한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는 무엇을 선정할 것이며, 어떤 방법

으로 정량화 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Cutter, et. al., 1996; Cutter, et. al., 2003;

Villa, et. al., 2002; Kumpulaine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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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ree factors of forest fire risk (Thompson, et. al, 2011a)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산불이 어느 지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것인가와 어느 숲에서 수관화로

확산되어 강한 열에너지를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이미 진행되었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어느 지역이 산불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산불취약성지도를 작성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취약성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공간 정보로 구현 및 통합하여

지도를 작성하는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발된 지도의 현장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 발생한 포항산불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Ⅱ.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Chuvieco, et. al.(2010)은 산불의 물리적 위험에 생명과 주택, 산림자원, 산림휴양 등의 요소를 포함

하여 산불취약성을 분석하였고, Thompson, et. al.(2011a)은 거주공간과 에너지 생산 시설, 산림휴양시

설 등을 포함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재해에 의한 사회적 취약성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Blaikie, et.

al., 2004; Neelam, et. al., 2012; Thompson, et. al., 2011b), 재해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해당 사회의

회복탄력성까지를 같이 고려하고 있다. 즉 재해를 입은 지점의 행정 및 재정적, 인구적 특성에 의해서

재해 발생 이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Cutter, et.

al.(2003)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취약성 지표(Social vulnerability index)

를 개발한 바 있으며, 고연령, 저소득층, 소수인종, 여자의 비율이 높은 사회 또는 개인일 경우 허리케

인, 산불 등의 재해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고, 회복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Cutter, et. al.,

2000). Gaither(2011)는 미국남부 6개 주의 산불의 물리적 위험과 산불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 분석하

여 상대적으로 산불의 물리적 위험이 크면서 동시에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구분하였다.

생태적 가치 역시 산림이 지니는 경관 및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거나(이는 사회 - 경제적 가치에 포



326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ume 11 Number 11

함되기도 함.), 산림생태계가 산불에 견디는 정도와 회복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나뉜다. 다수의 연

구에서 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Thompson, et. al.(2011a)은 산불에 취약한 식생과 산불에 적

응한 식생구조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으며, Chuvieco, et. al.(2010)은 산불 후 토양, 기후, 지형, 식생구

조에 의한 침식력 강화 정도와 식생의 반응력 등의 회복력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Figure 2>는 여러 문헌에서 언급된 주요 취약성 지표를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은 다시 1차와 2차 피해로 세분화

하여 분류하였다. 사회-경제적 가치의 경우, 1차적으로는 인명피해, 부동산, 동산, 기반시설, 문화재,

산업지구, 산림자원 등의 피해가 있으며, 2차적으로는 고유문화 및 정신적 피해, 업무 중단에 따른 피

해가 있다. 생태적 가치의 경우, 산림이 지니는 경관가치, 보전가치, 공익가치로 구분 할 수 있으며, 2

차적으로 산불에 의한 토양침식의 우려, 지표 유출, 생물다양성 감소에 따른 피해가 따른다. 또한 사

회적 탄력성에 의해서 피해가 가중 또는 경감되며, 이는 사회-경제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 모두에 영

향을 미치기에 대응력과 재건력으로 구분하여 따로 배치하였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시구성원이 반

응하는 속도 즉, 대응력에 따라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 도시재정, 행정기관의 사전 노력 여부,

민관의 정보 공유 정도, 과거의 경험, 취약계층의 비율 등에 의해 좌우된다. 경제력, 실업률, 학력, 기

술, 거주유형, 가족구조 등은 재해 발생 후 얼마나 빨리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 즉, 재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요소가 된다.

<Figure 2> Classification of vulnerability factors by reviewing relate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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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산불취약성 지표 선정

<Table 1>에 제시된 산불취약성 인자들은 연구의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모든

인자를 지도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야기된다. 우선 많은 인자가 공간상에서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이들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정량적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

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현실적으로 수치화가 가능하지만, 생태적 가치 중 경관,

보전, 공익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정성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된다. 현재는 여행비용모형(TCM, Travel

cost method), 헤도닉가격모형(Hedonic price analysis) 등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여행이나 주택 등 다

른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Shin, 2006; Youn & Kim, 1992; Chuvieco, et. al.,

2010). 한편 2차 피해 인자와 사회적 탄력성은 장기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러 요소간의 상호

작용이 단순하지 않기에 수치화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차 피해에 한정하고, 또한 지

도화가 가능한 지표만을 사용하여 산불취약성지도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1차 피해 인자 들 중에서 전국 DB 구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공간 변이를 잘 나타낼 수

있는가, 그리고 산불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Table 1>과 같이 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Table 1> Selection of forest fire vulnerability index

Main category Fire vulnerability index

Social, Economic index (4)
Population density, Building density, Location of facilities for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s, Loc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infrastructure

Ecological index(3) National park and Public park, Forest conservancy area

Weight factor Distance from coniferous forest 

사회-경제적 지표는 가장 중요시되는 인구와 건물 분포를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재해약자를

보호하는 특정시설물의 분포를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재해약자 시설이란 노인과 장애인, 환자, 어린이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물로 양로원, 양육원,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 고등학교 이하 학교, 어린이집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과거 2005년 4월 양양에서 일어난 산불로 국가의 중요문화재인 낙산사의 전각과

동종이 불에 타 소실되는 등의 피해 사례를 감안하여 문화재와 국가기간시설의 분포를 선정하였다.

문화재는 국보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시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록문화재로 구분하였다. 국가기간시설에는

에너지 생산시설(원자력발전소, 변전소, 화력발전소, 석유, 가스 등), 철도(역), 항공(공항), 병원(종합병

원), 정수장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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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지표는 현재 공간 DB로 구축되어 있어 그 경계 및 속성이 명확한 정보만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경관과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공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문화재보호

구역, 사찰림, 자연휴양림,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Lee, et. al.(2012)의 연구결과에 따라 침엽수림과의 거리가 피해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

한 요소이므로 가중치로 선정하였다.

2. 산불취약성지도 작성 기법 개발

앞에 선정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산불취약성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로의 구현 및 통합과

정이 필요하다. 각 지표들을 공간정보로 구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 중 인구밀도 수치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센서스 공간 단위 중 최

소 공개단위인 집계구 경계에 대입하여 래스터로 변환하였다. 또한 자연로그를 취해 수치를 표준화

시키고, 이를 0～1의 값을 지니도록 변환하였다. 건물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연속수치지도의

정보를 폴리곤에서 포인트로 변경 후 밀도를 산출하여 래스터를 생성하였다. 역시 자연로그 수치를

취해 표준화 시키고, 이를 0～1의 값을 지니도록 변환하였다.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 및 속성 DB(폴리곤)를 이용하였으며, 국가기간시설은

수치지형도 및 웹 검색을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재해약자시설은 동일한 연속수치지도에서 건축물을

중심으로 그 중심의 수치를 사용하였다. 애초에는 재해약자 시설의 정원까지를 고려하였으나, 전국 규

모로 공간 및 속성 정보가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 우선적으로 위치와 그 종류만을 파악할 수

있도록 레이어를 구성하였다. 재해약자시설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일람표를 기본으

로 하고 여기에 웹 검색을 통해 빠진 시설을 보충하였다.

생태적 지표로써 국․도․군립공원 경계를 지도화 하였으며, 산림청 산지구분도에서 산림유전자원

등의 보호구역을 추출하였다. 국가보호시설은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였다. 문화재, 국가

기간시설, 산림보호구역을 한데 묶어 국가보호시설 레이어를 작성하였다.

재해약자시설과 국가보호시설 레이어는 피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침엽수림과의

거리를 분석에 적용하였다. 재해약자시설은 그 피해의 위험성이 다른 일반 건물에 비해 높기 때문에

침엽수림과의 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보호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재해약자시설은 건물 중

심부, 즉 포인트를 대상으로 거리분석을 하여 0～300m 까지는 1～0 사이의 수치를 갖도록 변환하며,

300m 이상의 수치를 가질 경우에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낮으므로 모두 0으로 변환하여 래스터

를 완성하였다. 300m를 기준으로 활용한 이유는 기존의 연구에서 300m까지는 피해 위험이 존재하고,

이 이상 떨어지면 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KFRI, 2015).

국가보호시설의 3개의 하위 레이어는 먼저, 해당 위치 또는 외곽경계로부터 300m 버퍼 분석을 하

여 생성된 각 도형에 가중치를 입력하여 래스터로 변환하였고, 재해약자시설과 마찬가지로 중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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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1에서 0까지 거리에 따라 수치가 하락하도록 변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3개의 하위 레이어는

각각 하나의 레이어로 통합되었다.

생성된 4개의 레이어(인구, 건물, 재해약자시설, 국가보호시설)는 값을 통합시키기 위해 생성단계에

서 0과 1 사이의 표준화된 값을 갖도록 하였으며, 국가보호시설의 경우 하위 레이어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미리 적용하여 최고 0.2의 값을 갖는 래스터를 생성하였다.

<Table 2> Each forest fire vulnerability factor and information on spatial data

Index Reference Weight

Data 

structure, 

Analysis 

methods

Population density

Statistics Korea

Population date 

census

0.36

Polygon,

Density 

analysis

Building density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Digital 

Physical map 

0.15

Polygon,

Density 

analysis

Location of facilities 

for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bb

0.29

Point, 

Distance 

analysis

National 

conserv

ancy 

building

Location 

of cultural 

propertie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National treasure

Cultural properties designated by the 

Nation 

Cultural properties designated by the 

Local station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0.2

0.176

0.141

0.1

Polygon,

Distance 

analysis

Location 

of 

infrastruct

ur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Digital 

Physical map 

Electric power, Energy, Railroad, 

Traffic, Hospital, A water purification

0.2

0.2

0.176

0.176

0.141

Point, 

Distance 

analysis

Forest 

conservan

cy area

Korea National 

Park, Korea Forest 

Service

Mountain Division 

map 

Park

Cultural properties designated forests

Recreational Forests

Investigation forests

0.2

0.2

0.176

0.176

0.176

0.141

Polygon,

Distance 

analysis

Distance from 

coniferous forest 

Korea Forest 

Service

Forest Tape map

Polygon,

Distance 

analysis

한편, 생성된 4개의 지표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각 지표에 어느 정도의 가중

치를 적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항목이다. 이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된 자료를 적용하였다. Le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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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2)이 AHP기법을 이용하여 시설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하였는바 그 결과를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인구(0.36), 건물(0.15), 국가보호시설(0.20) 등은 산출된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산

림보호구역은 본 연구에서 국가보호시설에 통합하였기에 기타로 분류된 가중치와 산림보호구역으로

분류되었던 가중치를 합산하여 0.29의 가중치를 재해약자시설의 수치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최종가중치는 <Table 2>와 같다.

한편 침엽수림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취약성 점수가 높아지도록 산림청에서 제작한 임상도에서

침엽수림을 추출, 거리분석을 실시한 후, 0～300m 이내의 값은 2에서 1사이의 값을 갖도록, 300m 이

상은 1의 값을 갖도록 변환하였다. 즉, 인구, 건물, 재해약자시설, 국가보호시설 등 4개 레이어의 값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침엽수림과 가까워질 경우 그 값이 최대 2배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생성된 침엽수

림과의 거리 레이어와 이전에 생성한 4개의 레이어를 <식 1>을 이용하여 산불취약성지도를 작성하였

다.

((인구밀도 × 0.36 + 건물밀도 × 0.15 + 재해약자시설 × 0.29 + 국가보호시설 × 0.2) × 침엽수림과의 거리) / 2

<식 1>

Ⅳ. 결과 및 고찰

1. 포항시 산불취약성지도 작성 결과

앞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북 포항시를 대상으로 산불취약성지도를 인구밀도 지표, 건물밀도 지표,

재해약자시설 지표, 국가보호시설 지표, 침엽수림과의 거리 지표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는

<Figure 3> ～ <Figure 7>과 같다. 생성된 5개의 레이어와 <식 1>을 활용하여 최종 작성된 지도는

<Figure 8>과 같다.

인구밀도와 건물밀도는 포항 도심지역이 높았으며, 포항 도심지역의 평균 건물밀도는 0.72로 전체

평균 0.18에 비해 약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포항 재해약자 시설 또한 인구, 건물밀도와

유사하게 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나, 포항 국가보호시설은 도심지역 보다는 도심 외

곽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군사 보호시설이 많아 면적이 큰 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포항 침엽수림과의 거리를 분석한 결과, 도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포항 도심

북서쪽에 다수에 침엽수림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개의 주제도를 이용하여 포항시의 산불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포항시 평균 산불 취약지수는 0.152였으며, 최대 지수는 0.736이었다. 앞서 제

시한 5개 주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구밀도, 건물밀도, 재해약자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의

산불 취약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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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opulation density index in Pohang <Figure 4> Building density index in Pohang

<Figure 5> Location of facilities for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s

<Figure 6> Loc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infrastructure in Pohang

<Figure 7> Distance from coniferous forest in 

Po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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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orest fire vulnerability index map in Pohang city

2. 산불취약성지도 적용성 검토

산불취약성지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Figure 9>에서와 같이 2013년

포항산불 당시 피해를 입은 건물의 위치와 지도를 중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3년 포항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은 인구와 건물, 재해약자 시설이 많고, 침엽수림과 인접한 산불 취약 지수가 높은

지역이었다. 이는 <Figure 10>과 같이 수치에서도 증명되는데, 산불로 피해를 입은 건물 주변의 취약

지수는 평균 0.432로써 포항시 전체 평균 0.152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포항시 전

체에서 산불에 취약한 상위 5% 지역의 최소 취약 지수를 분석한 결과, 0.254로 나타나 실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건물 주변의 취약성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산불 피해가 우려되고, 진화활동

에 제약이 있는 지역에 2013년 실제로 산불이 발생하였고, 많은 피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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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Overlapping areas between damaged building locations and forest fire vulnerability map during Pohang 

forest fire in 2013

<Figure 10> Comparison of forest fire vulnerab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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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이 산불에 취약한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취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와 구현가능성을 살

펴 산불취약성 지표를 선정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지도로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2013년

포항산불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지도는 향후 인명과 건물 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재해약자

가 위치한 지점,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점 등의 피해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사업의 우선

순위 지역을 결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불 진화 시에도 진행방향 주변에 어떠한 피

해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는 지 알 수 있기에 즉각적인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

시에 여러 곳에 산불이 발생한 경우 어느 지역에 먼저 진화자원을 배치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 과정

에도 이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제작된 산불취약성지도는 산불에 1차적으로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만을 지표로 삼았으며,

상대적인 중요도를 가중치로 이용하여 지도를 제작하였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사회-

경제적 지표 및 생태적 지표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산출, 피해의 경감 및 복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인문학적 데이터, 산림생태계가 산불에 견디는 정도와 산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수치화 등

에 관련된 데이터가 양산되고, 방법론이 정립된다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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